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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jecthood and the Morality through 

Akutagawa Ryunosuke's Work 

-  focused on  Rashōmon, The Nose, A Clod of Earth -

Kim Hyun-Hee  

Advisor : Prof. Kim Hee-jo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nameofAkutagawaRyunosukewillimmediatelybringtomindhisgrotesqueimages

likelongnose,oldwoman,monkey,kaffa,nervousbreakdown,suicide,etc.From hisshort

remarkinAphorismsbyaPygmy,Icoulddiscoverhismessageonlifeandhishumoras

well,andreadhumannatureandcontradictionrepeatedinliferatherthandarknessand

grotesquenessdominatedinhisimage.

Hisgrotesquenessiswelldescribed in Kim Nan-Hee’sUnderstanding ofAkutagawa

Ryunosuke’sLiterature.Thisbookrefers‘grotesque’togothicnovel,inliteraryterms,and

definesitas'somethinghideousandgrotesqueenoughtobespine-chilling.’InRashomon,a

crowflyingatcorpseisseenasatransformationofruinedcastleormonasteryfrequently

appearedingothicnovels,andanoldwomanisinterpretedasanimageclosetowitch

ratherthanhuman.Furthermore,madness(hysteria,demon)anddelusion(doppelganger)inhis

worksareanalyzed.Whateverit’sgrotesqueinhisworksisinterpreted,onthebasisof



CesareLombroso’stheoryandregardedasextraordinarysensitivity,orgeniusofinsanity,

andhishavingwrittensuchworksisseenasameanstoexpressaalienatedworld.

ThisstudystartswiththeprocessofclearingthegrotesquenessdominatedinAkutagawa’s

works.Itisalsosignificantinthatstrongimagesarefragmentedandtherememberedparts

inhisnovelsareconnected.From TheNose,welookatthefoolishnessandcontradiction

ofmonkZenchi;from Rashomon,human’scontradictioninfrontoflifeordeathbeyond

thisnovel'spenetratingimages-rain,corpse,oldwoman,hair,andsnake;andfrom A

ClodofEarth,readabsurdityofOtami’sliferatherthanOsmi’sselfishness.

From TheNose,A ClodofEarth,andRashomon,respectively,protagonistcharacter’s

constadictionisinterpretedfrom thesubjectandmoralidea,andsopositivedirectionsfor

whichhumansshouldgoforwardaretobesoughtafter.

ZenchiinTheNosecanbedividedintotwo;theindividualsubjectandthepredicative

subject.Zenchi’sagonyandsenseofalienationisinvestigatedfrompredicativesubject.

WecompareZenchi’ssenseofinferioritywithSoseki’sandlookforthesubjectrecognized

bySosekiduringhisyearsofstudyingintheUK,inotherwords,self-centerednessasa

nationalidentitymentionedbyParkYu-Ha.Welookfor“I”fromZenchi’scontradiction.

Welookatmoralinterpretationbasedonmonk’sethicalbelief.

From Otami’swayoflifeinAClodofEarth,welookattheidentityandstatusofa

womanandsocialawarenesstowardwomanatthetimeandreadtheabsurdityoflifefrom

Otami’slaboranddeath.From therelationshipbetweenOtamiandavirtuouswoman,we

investigatethesubjectandthemoralidea.Welookatthemoralinterpretationfrom the

concept oftraditionalmorals lectured by Sosekiand Akutagawa and discuss the

contradictionintraditionalmorals.

Welookatthechangesinhumanbehaviorandthesubjectonthe‘problemsoflife

(living)’ from themessagesentbysocialstatusof‘servant’inRashomonaslongasthere



isnofreewill.Formoralinterpretation,weinvestigatetheimportanceofmoralvalues

throughthedefinitionandflowofvirtuebasedontheconceptofvirtue.

TodefinethesubjectwerefertoLeeJeong-Woo’sWhatistheSubject?(Greenb),the

Subject(Sanhae),theWrinkle,theOffshoot,theEcho (Georeum),and theRootsof

Concept(Sanhae)andNatsumeSoseki’s MyIndividualismandothers(bookworld).

FromParkYu-Ha’sNationalIdentityandGender(literaryneighborhood)whichinterpreted

NatsumeSosekifrom theperspectiveofmodernsubject,welookatthemodernityof

NatsumeSosekiandtheformationofmodernself-centeredness.

‘Moral’interpretationwasselectedassubjectafterreadingAkutagawa’sTomorrow’sMoral.

Ofhisresearchworks,AClodofEarthisaworkwrittenbyAkutagawawhenhewas32

yearsold(1924,Taisho13yrs).Akutagawakilledhimselfwhenhewas35yearsold(1927,

Showa2yrs).Threeyearsbeforehedied(1924,Taisho13yrs),hegavealecturetitled

Tomorrow’sMoralforEducator’sNationalConference.

FromthefactthatAClodofEarthwaspublishedonthesameyearasthetimewhenhe

gavealecture,weattempttoreadmoralsinherentinhisnovels,onthepremisethatthere

wouldhavebeenmanyconsiderationsonmorals.Ontheotherhand,from theevidence

thathisspiritualmentorNatsumeSosekigavealectureonLiteratureandMoralityin

Osaka(1911,Meiji44yrs),AkutagawaseemedtobeinfluencedalotbySoseki’slecture.

Thiscanbeinferred,basedontheevidencethatthecontentsoflecturearealmostsimilar.

Todefine‘moral,’werefertoLeeJeong-Woo’sRootsofConcept(Sanhae),Tradition,

Modern,andPost-modern(Greenb),andKant’s KritikderpraktischenVernunft(acanet)

andconductananalysisbasedonthecontentsoflecturedonebySosekiandAkutagawa.

Foranoriginalstoryofthenovel,wereferredtoChikumaB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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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쿠타가  (芥川龍之介）1)  리  , , 원 , 갓  그리

고 신경쇠 , 살 등 (怪奇, Grotesque)한 미지가 우 한다.「侏儒の言葉」

 짧  경  에  생에 주  시지  해학(諧謔)  견하고 쿠타가  

미지에  게 리  어 움과 함  닌 간  본질과 본 , 삶 

에  복   게 었다. 

 　 쿠타가  그 (Grotesque) 에 해   『 쿠타가  

 학  해』2)에  타  다.   그  학 어  고

 하고 등골  할 도  러운 것, 한 것  하고 

다.「羅生門」에  시체  쪼  러  마귀  습  고 에 단골  

등 하  폐한  도원  변  보고, 등   간  닌 

(妖怪)에 가 운 미지  해 한다. 그 에도   ( 리, 몬

demon惡靈), 망상지각(도플갱어)   살피고 다. 쿠타가 가 에

 그   것  브 3)   해 하고 비상한 감 ,  재

  보  그가 그러한  쓰  것   계  하  한 단

 보고 다. 

 　본  쿠타가 에게  게 리했  그  상  지우  과

1) 芥川龍之介 (1892.3.1~1927.7.24) 매  2 (1월 ·7월) 그  하여 여하  쿠타가 상  다. 

하 쿠타가  .

2)  ,『 쿠타가   학  해』, 한 학 보 109-132p 내  함 .

3) 체사  브  [Cesare Lombroso, 1835.11.6~1909.10.19] 학에 실 주   도 한 

탈리  신 학 · 학 . 죄 학  시 . 

죄 에게  한 신체  특징   내고, 그러한 특징  지닌  죄  그 죄  

질  말미  필연  죄  하게  것 므 , 그  근거  사  험 에 다고 주

하 다. 쿠타가    것  해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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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본다. 강한 미지가 편편   억  그  들  연결하  

미도 다.「鼻」  통해  승   어리 과  살펴보고,「羅生門」

에    통하  주  미지  비, 시체, , 리 ,  어 극

단  상  에  한 간   살펴보고, 「一塊の土」에  미  

(利己性)  닌 타미  삶에  리  고  한다.

 　각 「鼻」,「一塊の土」,「羅生門」  주 공   주체(主體)  도

(道德)  개  해 하고, 간  갈  향 한 색하고  한다. 

　「鼻」   ‘ ’  개체  주체  ‘ 어  주체’  해 보고 어  

주체  통해  고뇌  감  살펴본다.  

   열등감   열등감과 비 해 보고 가 학에  식하

게  ‘주체’  본 (自己本位)  하가 말하  내  티티  

에  보고  한다.   통해 ‘ ’  고  한다.

  도  해  승  리   살펴본다. 

「一塊の土」  타미  삶  식  통해 그 당시 여  신 과 지 , 여  

보  사  식  살펴보고 타미  동과 그  죽 에  삶  리

 다. 타미  열 (烈女)  계  통해 주체  도  고 한다.  도  

해   쿠타가 가 강연한 통도  개 에  살펴보고 통도  

 한다.  

  「羅生門」  하 (下人)  신  주  시지에  지가 없  한 

간  행동변  ‘생  (생 )’에 한 주체  살펴본다. 도  해  

(德)  개 에 각하여 德    통해 도  가   고 해 

본다.  

   ‘주체’에 한  우  『주체  엇 가 』(그린비)4), 『주체 』(산

4) 근  학  시  해도 과언  닌 주체 개  우 고  사고 에 여내 하

다.  ' - 리'  탈주( 꾸어- 감)가 우리  한 주체  만들어 주 , 한 우리 삶

에 미  여해  한다. 



- 3 -

해), 『주 , 갈 , 울림』(거 ),『개 뿌리들』(산해)  쓰   『  

개 주  』( 상)  고하 다. 

   ‘근  주체’  시각  쓰   해 한  하  『내  

티티  』( 학동 )5)  통해 쓰   근 (近代)  살펴보고 근

 본 (自己本位)  립 등  보 다. 

   ‘도 ’  해  쿠타가 「내  도 明日の道徳」  강연  고 주

 하게 었다. 연    「一塊の土」  쿠타가 가 만 32 [1924(다

쇼13) ]에 쓴 다. 쿠타가  1927(쇼 2)  만 35 에 살하  그

가 죽  3   1924(다 쇼13) 에  상 「내  도 明

日の道徳」  강연  하 다.

  「一塊の土」가  시  강연시 가 같  해에 루어진 것  통해 道德

에 한 많  고  었  것  생각하고 그   에 내재  도  어

내 보고  한다. 한편 그  신  승  쓰  가 1911( 지44)  사

에  「  도 (文芸と道徳」  강연한  미루어 보  쿠타가  

  강연내 에도 많  향   것  보 다. 강연 내  거  사

한  탕   해 본다.

   ‘도 ’에 한  우 『개 뿌리들』(산해)  마  샌 『  

엇 가』( 사), 트  『실 비 ( )』등  고하 고  

쿠타가  강연내  심  하 다. 

 원  ちくま文庫  고 하 다.

5) 쓰   심  하  근  본  학 트  상  내  티티  과 그

에   다. 본  민 가  만들어낸 근  비 에  맞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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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 주체  

 1.「鼻」

   a. 「鼻」  (禅智)  주체

 

  「鼻」,「一塊の土」,「羅生門」  승 , 여 , 하  각  다  지  신

 통해 주 공  ‘주체’  하고 주체가 갖  개체 , 타 , 식, 시

간 , 공간   각  비  하여 보 다.

  「鼻」에  내공(禅智内供）6)  한 승  과 ,  등  그

 고, 그가 하  고민  근원  주체  개  해 본다.  

   우가 한 ‘주체’    살펴본다.  ‘ ’  가리  

‘주체’  다.  간  삶  ‘ ’  러싸고 어지  간   ‘ ’에  어

  없  재 다. ‘ ’  하  개체  ‘ ’  언 하  것  하  개체

 립함  미한다.  곧 自  他가  한다.  自·他  

 곧   가    식  하고  식  ‘ 식’

 한다. (『주체』, 산해, 11p~12p) 

      ‘ ’  식, 곧 주체(主體)  

= =승 =내공(內供)

   같  등식 할  다.  한 주체  ‘ 어  주체’ 고   다. 

6) 본  내공(內供)  내공 승(內供奉僧)  . 하 (禅智）  . (개체   주체  보  

하여 內供  하지 고 ( )  타내고  하 )  

* 시 에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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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체  ‘ 신에게  어들  통해  립하  주체’7)  말한다. 어  

규  통해 한사  주체가 타 들에게 드러  미하고 다. 「鼻」  

 어  주체  타내 보   같다. 

 승 다.

 내공 승(內供奉僧) 다.

 가 다. 

 시   식한다.

 심  다. 

 심하다.

     어들에 한 타 들  식  내 하  ‘  가 다’

 어  통해 ‘  가 다’ 고 하  ‘ 식’  갖게 다.  내  

식에 해  워하고 다. 

  다  어  규  내공 승(內供奉僧)  보 . 

   내공(內供)  직  내공 승(內供奉僧)   지 (知德)  겸비

한 10  승  말한다.  택  내공   내도 (內道場, 실에   

공 하  도(佛道)  닦  집)에   건강  원하  독경    한다. 

에게 내공  ‘ 어  주체’  미해 보 다. 사미(沙彌, 에 갓 들어  

도승)시  워했  에 한 고민  내공  직 에  다 에도 변

함없  다. 편단심 극 (極樂淨土)만  갈 (当来の浄土を渇仰)해  하

 승  신   욱  ‘  에 집 ’하게 한다(지  겸비한 승  

과 다  거   식    한다 ). 

  에   ‘50’    승   ‘50’   『 어 』

7) 『주체  엇 가 - 無位人에 하여』, 그린비,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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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爲政編)」에  말하  지 (知天命)  것과 연 하여 살펴본다. 

    五十而知天命하고  

    살에 天命  고,

天命  卽天道之流行而賦於物者니 乃事物所以當然之故也  知此則知極其精하여 而不惑  又不足言矣리 . 

天命  天道가 행하여 사 에 여한 것 니,  사 에 당연한 (道理)  所以然 다. 것  다  

 것  그 精함  지극  하여 하지   말할 것  없  것 다.

(  譯註, 『論語集註』, 통 연 , 爲政 第二, 55p,  )

  (天命)  다  것  하  에게  ‘ , 리   것’  내가 그 

과 리   것  ‘精, (精氣), 신(精神)’  극진  하여 (疑惑)  

지  미한다. 그럼에도   ‘50(五十)’   지   할 

한 승  함  닌 없   민에  어 지 못하  한 간  어

리 , 함, 결여 등  한  강 하고 다.  어리  어  시

가. 

 식하  개체  주체   타  가  주체가 다.  헤겔  심

하게 해 주었듯 , 타 otherness 없  주체 도 없다.  ‘ 다’ 고 하  것

 드시 내가 닌 타  내가 ‘ 닌’ 재   해 만 가 하다. 그리고  ‘

님’  매개해  -‘ ’  돌  에만 간 고  식  가 해 진다. 런 가 과 

돌  식  탄생한다.  식  그 식  주체  행복하게 만들어

주  동시에 행하게 만든다.  

(『주체  엇 가』, 그린비, 18p,  )

   고민( 민)  가   근원  “  타  가 지 못함”에  시 다. 

 ‘ 가  ’  ‘ 가 지  타 ’  하지 못했다. ‘ ’  식하  

보다 타   식하 고, 가  ‘ ’  시  하고 타  망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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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지 못했  에 한 식( 체 )  갖지 못했다.  

-  보다 -  한    짧게 보  한   과

에 도  타  다.

첫째  내공  생각한 것     실 보다 짧게 보 게 할  없  하  것 었다. 

얼   꾸  것만  심할 가 없어   볼  어보 도…… 

그리고 내공    에 주  울 고 었다. 

한 도  같   가진 사  견하고 심  하고 싶었  다. 

마지막  내공  경   에   같   가진   내어  

마 억지   삼 고 한 도 었다. 

(「 」 우사, 18-19p,  )

この長い鼻を実際以上に短く見せる方法である。

顔の位置を換えるだけでは、安心が出来なくなって、頬杖をついたり……

それからまた内供は、絶えず人の鼻を気にしていた。

一人でも自分のような鼻のある人間を見つけて、安心が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

最後に、内供は、内典外典の中に、自分と同じような鼻のある人物を見出して、せめても幾分の心

やりにしようとさえ思った事がある。

(『芥川竜之介全集 1 』,「鼻」ちくま文庫,　65-66p)

  럼  -  가  ‘ ’  하  보다  함   

한 식  만들지 못하고  타  식하  한 ‘ ’  만들게 

다.  타 식   극   만든다.  짧게 하  과 에   

드러 고 다.  신    만  공간에  고민하고 극   

취해 게 보  하고 승  에 가   짧게 하    

도    취하 보다 승   마 게  득하여 마지

못해 들  에   극 과  본다. 

   실에 도  경 에  없  타  살폈  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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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들  가 지 

!

⇄

 가 !

타

 보  시   에 러 없  객체 하고 그 객체  다시 

신에게 돌  그  민  지 시 다.    

                  

 

→ 타   객체  →   객체  

  주체  신  객체 한 상에 해 결   객체 하게  것8)  

‘ 지  ’에 한 망  ‘ 지  ’  가진 객체  만들고 그 객체에 

해 신  ‘   가진 ’  객체   것 다. 신  루  규 들 하 하

 타 들  규  함 9)하  에 가 가 다  타  지 

, 가 승  타  (俗人) , 내공 승   승  것  

함 하고 다.

 가 다.

 한 타  가 지 다.

 

  가 타 들  규 들과  비 / 에  신체에 집 하  식  행복

하지 다  ‘ 행한 식’  갖게 한다( 우  식  강한 식  행한 식

 말하고 다,『주체  엇 가』,산해,  23p).  식  = =승 =내

8) 『주체  엇 가』, 산해, 17p

9) 같 ,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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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  사  다.  ‘ 가 ’ 에 한   신에 한 과 

타 에 한 다.  한 타 들  ‘ 지  ’  하지 

다. 타   ‘ 가 다’  ‘  만 가 가’  해 해 볼  다. ‘ 당

하다’  심리도 내포돼 다.  역시  말하   주  답습

한다. 신 역시 타  신과 같  행에 빠트리고 싶었  것 다.  

  가가 어   도 짧  보 지   해 한  고 경(觀音

經)10)  러 가   통해 말하고  하  것   (不德) 고 어리

다. 보살  비(大慈大悲, 생   여겨 거움  주고 움  

어 주   보살  마 )에 지하  체  고통에  어   다  

경  도 고통에  어 지 못하   知德  겸비했 지 내공

 질  지  고 다. 

   ‘ 가 다’,    타  ‘ 가 지 다’  견(外見)에 한 

어  다움  도 할    공  미하   게

(偈頌) 에  상(妙相)  진 한 다움  하고 다. 

상 (世尊妙相具)   피(我今重問彼)

하 연(佛子何因緣)   (名爲觀世音)

 상  갖 고 계신 님께  거듭 여 니다. 귀한 간  가진 간   보살

 시 ?

― 보살  결  뛰어  재  니다. 그도 과 같  많  고뇌  갖 다. 그 고뇌  하

여  보고 우  사색하여 신과 타  행복   마 ,  그  신  그 마  

곧 보살 다.

( 원 님,『  운 경』, 시 , 69p)

10) 法華經 第八券第二十五品の普門品の別称。観世音菩薩の功徳や妙力を説く。

　『芥川竜之介全集 1 』,「鼻」, ちくま文庫,　65p

   경 8 25  보  다  . 보살  공 과   함.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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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妙相)  ‘겉  다움   보다  그 내 에 겨   

귀한 간  언행  습에  겨  상태’  타내  말  다움

 본질에 해  하고 다. “32상(三十二相)”  상(妙相)  다 갖   

시  내공   드러 다. 에 보  다움  -것도- 니  

달  내공  에게 어만 보 다. 진 한 체  만들어 간다  것  지식

 가 니  지  11)  것  가  말하고 다. 

 승 (僧侶) 에  고통  어질  다  것  엇  미하 가.

   에 사  사 들  런  달고   내공  해  내공  (俗人)  

닌 것  다행 고 말한다. 가  가지고  도 그  내가 겠다  여 가 없 리

고 생각하  다. 개 에   가 그  에 가한 것 고 빈 거리  지 

었다. 그러  내공  가  에 마   움   것  어 다고 

생각지 다. 내공  심  (帶妻)  같  결과  사실  우 에   

하게 어 었  것 다. 

(「 」, 우사, 18p)

池の尾の町の は、こう云う鼻をしている禅智内供のために、内供の俗でない事を仕合せだと云った。あの鼻では誰も妻にな

る女があるま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中にはまた、あの鼻だから出家したのだろうと批評する さえあった。しかし内供は、

自分が僧であるために、幾分でもこの鼻に煩される事が くなったと思っていない。内供の自 心は、妻帯と云うような結

果的な事実に左右されるためには、余りにデリケイトに出来ていたのである。

 (「鼻」,ちくま文庫,　64ｐ）

   에  말하  (帶妻)  ‘살림  리고 내  식  거 린 승 ’  

말하  가 만  (帶妻) 거  그냥 (俗人)  하 도  리

트(delicate)하게  그  심  달 지지 다. 리 트(delicate)한 

간  강해 질    언 가.  본  고  강해 다

(   언어  에   매우 강해 습니다『  개 주 』 상　54p)고 하

11) 『주체  엇 가 』,그린비,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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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供 俗人 帶妻 

 다  다  다

 승  內供 다 ?  승 다

X ?
 내  식  

다
.

.

.

.

.

.

.

.

.

 가 다  가 다  가 다

  강하게 할   건 런 내  변  필  한다.  타내

 많  규 에  신  ‘  것’과 ‘ 가 다  것’  변하지  사실

 것에    다.

  帶妻  경우  가  知德  지 못한 승  俗人  경우  단지 가  

 뿐 다.

  한 어  주체   사 / 상  곳  살 가  우리 간  

도 런 고통, 규 들과  비 /  피해갈  없다고 말한다.  고통

 해  우리  규 하  어가 타   하고  들 상

 -것도- 니  것12)에 한 달  가 하다고 말하고 다.  

12) 강  가. -것도- 님   에 빗 어 하고 . 

『주체  엇 가』, 그린비, 23p

만 동(万物齊同)- 체(一體) , 그 별 평등  상태  균(天均)  하 , 러한 에  보

 생사(生死)도 하  꿈과 실  별도 없다.  같  망 (忘我)  경지에 도달하  것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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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니  것  달   원    것 다. 

b. - 

  ‘ 지  ’에 한 망  지   신   보다 우 에 

 생한다. 지   에게 망  상 고 해  할 상 다. 

신  지  가 니   열등감  가 만 하  재가 다.  

 열등감  가 학에  식한 주체,  본 (自己本位)   통

해  내  티티  갖게   비 하  보고  한다. 

   『  개 주 』  통해 본  주체  립     

리고 공허함  워   달  비춰 다. 가쿠 (學習院)에 다니

 고 들에 해 과  에 한 주 13)  개   어 

타  에 한 그  강연   고뇌  사  에 신  진리   

학  강연 같 다. 

  하지만 가 47 에 강연한 『  개 주 』  33  학 체험에  

 그  감  닌 시간에 해 고 리  강연 었다. 가 본

 지, 리  간  삶  말하 지 14  시간  필 했다.  

하  내  티티  시각  본  주체  열등감에  시

다. 그  , 「 트」,「 학 」,「런 식」, 쿄에게 보낸 편지 등에  

가 그 당시  열등감, 에 한 러움, 근  지  에 한 

 등  드러 다.  주체  ‘ ’에 가 닌 ‘ 본’에  14) 었다. 

  극 고 하 다.  곧 (無位人) 다고 가  말하고 다. 

13) 쓰  , 『  개 주 』, 상,  39-108p 내  함 .

14) 하, 『내  티티  』, 학동  , 24-96p  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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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주 」 강연만  통해  본  게 었   

 다  미  다가 다. 내  티티,  가주  시 에   

보    지  열등감과  없  타 ( )  식했

  게 하  다. 

 게 새 운 것  볼 마다 ‘ 본’  리 , 상  항상 ‘ 본’과 비 하여 

본다. 中略 리 가  습  보  ‘  경 보다 50 ’ 고 비 하  사고 식 , 

에게 새 운 상  항상 규  ‘비 ’   해 만 비   할   것 었

 타낸다. 中略 ‘50 ’등   계량  한, 그 비 에  필연  우열  단  

동  것  다.  달리 강했  ‘ 짐’  식    지 에  시  

것 고 해도 하다.  

（『내  티티  』, 학동 , 33p ）

비 상에 한 ‘ ’- 식 상에 거리  고 싶  망-   러 킬 다. 가 빠

 가 우  열등감 었다  것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열등감   

신  근 주 에 한 것 었다. 

(같  , 36p)

   열등감에 한   에도 에게 보낸 편지  ‘청결’  단

어 사  통해  리   근  ‘ 생’ 에 한 ‘ 러움’,  학미  

달과 그 학미  한 민   감  등에 한 러움  런  식  통

해 고 다. 가   가  ‘결핍’  가운   ‘  

’ 재  신  식해  했   시 15)했다고 보고 다.

필   열등감  통해 「鼻」   해보 고 한다.

15) 같 ,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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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타

지   가진 사

열등감 O 열등감 O

O O

비 식 O 비 식 O

망  상 O 망  상 O

생 O 생 O

동 O 동 X

주체 립 O 주체 립 X

    타 에 한 식   타내 보 다. 

  비  사  미   상  사  견주어  간  사 , ,  

  고 하   주체가   가    식   할 

  타  비 에 한 가 에    돌   한 가 

립할 지만 그 지 못할 경우  타 에 한 허  주체가 립 고 만다.  

달리  自己本位  주체  립하지만 ‘ ’가 닌 ‘ 본( 가)’에 한 

‘ 식’  에  당시  시  어본다. 

   주체  함  ‘ ’에  하지 못하고 ‘ 본’에  한다   

것 다. 그  에 하   체  내  티티  보 고 

주체가 드시 개체 만 재하지 고 ‘우리’  ‘집단’ 도 재 한다  

우  말 럼  주체  ‘우리’( 본)  시 었다.  ‘우리( 가)’

 한  본   하여  ( 학)  쓰게 했고 그  본

 식  우고 본  근  시  다. ‘ ’  한 ‘우리’들  

지만, 한 역  한 ‘우리들  해체 다’16)  주체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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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해 ‘ 본’  보고 ‘ ’  보게 하 다. 

    망하 도 하고, 본  근  하 도 내내

식  근  경계했   사고  갈등에  신( 본)  어  가 지  

감  껴 다. 

“커다   타고 ”지만, “어  가 지 다”. 그리고  “태 ”  ‘  쫒 가’지만  

‘결  지 못한다.’ “  가 ” 듯하지만 하지 다. “ 런 에 보다 리 

몸   죽어 릴  생각했”   결  다에 몸  진다. 그러  “어  가 지 

 도 역시 타고  편   걸 하고 비  달 ” “ 어  내 갔다”고 하  

（『내  티티  』, 학동 , 43p)

    본 신  지  미개(未開)에 한 감과  갈등에  드

러났다    그 게 망하  짧  에 가  다가갔   여실  

드러 다. 

16)『주체』, 그린비,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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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짧 진 

     지 어  가 승  도움  거짓말같  어들    

‘ 도 웃   없  것 다’ 고 생각한다.   가 주었  함에

  해  어  한다. 하지만  가 었  보다   감  

게 다. 만   가 벽하게 타  럼 어들었다  어떻게 

.  지 어    지 어들지만 타 들  럼 당하

게 어들지  못했다. 그 ‘어 픔’  타 들  하여   비웃게 하고 에 

해 그  ‘승 ’  생각에  ‘ 가  승 ’  미지  심어주   다. 결

 신  망만 들 고 내공  不德함  드러내고 만 것 다.  어 픔에  

 내내 고 하  본  습  경계한 쿠타   사고  

어본다. 

   지 지   타 본  뿌리 없  개 리 럼 그 근  게  하고 었

니  허사 다   사실  겨우 습니다. 내가 여 에  말하  타 본  것  신

  타 에게 마시게 하여   내 내  가리  것 니다. (∼中略∼） 하  

그 에   말하  것  엇  맹 해  습니다. 그러므  “ 고 

가타 (여 에  어  상징함)  어 고 에게  체하  사   없   

런 다” 고 말하고 싶  도  빈 거리고 었습니다.           

(『  개 주  』, 상, 51-52p) 

今まではまったく他人本位で、根のない萍のように、そこいらをでたらめにただよっていたから、

駄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ようやく気がついたのです。私のここに他人本位というのは、自分の酒

を人に飲んでもらって、後からその品評を聴いて、それを理が非でもそうだとしてしまういわゆる

人真似をさすのです。（～中略～）ましてやそのころは西洋人のいうことだといえば何でもかでも

盲従して威張ったものです。だからむやみに片仮名を並べて人に吹聴して得意がった男が比々（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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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もこれも）皆是なりといいた

 いくらいごろごろしていました。  

 （『私の個人主義』, 講談社学術文庫, 133ー134ｐ）

-다시 어진 

  다시 가 어진 것  미   어 만 한다  것 다. 생각해 보고

 하  「鼻」  가 ‘진  원했  것  엇 가’에 한 것 다. 가 

원했  것  타 들과 같  .  어든 가 미하  것  타 들  

사고 다.  신  어떻게 생각하 가에 한 타 들  생각  고  했다. 

 가 었      어떻게 생각하고 었  어든 에 

해   어떻게 생각하 지에 한 다.  타 들  신  고민한 만

 신   에 해 신경  쓰지 다  것  가 어들고  게 

었다. 

  “ 게  상  도 웃   없  것 다”17) (もう誰も哂うものはな

いにちがいない。)   에    등  하  가 어들고  

그  게 말하  다시 가 어지고   후에도 그   같  말한다. ‘

우’ (哂う, わらう）  ‘ 하여 웃다, 비웃다’  미가 강하다.  ‘ 우’에  

그  열등감  어 보고   견한다. 가  상태에 도 가 어

든 상태에 도 타 들  신  비웃  거  생각   내  동  말해주

고 다.  비웃  것  타 지 열등감에   신 지 생각해 보  한

다.  

    어든  통해 마  타 들에게 들 게 었고 그 마   

타 들   지  겸비한 내공  보 보다  에 가 운 간  

17) 「鼻」, 우사, 23p,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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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웃  것 다.   주  타 들  하지만 가 게  

것  그  고통  다시 고통에 빠트리고 싶  그런 타 들  마  닌 사미(沙

彌)시  ‘   한 신  고통’에 도 신경  쓰지 다  타 들

 식  말하고 다.  주 가 다시 어진 그   고 상 한 

마  들 게 하  것   다. 간   태도  심  그

에게 감과 고립감  주지만 한편   달   보다   

편 하게 할 것 다. 간  사실상 타  고민에  심  갖지 다.  

원   주 (傍觀主義)  말  에  본다. 

 

  본  언어  에   매우 강해 습니다. ‘그들  어  사 들 ?’ 하

 개가 생겼습니다. 지 지 망연 실하고  에게 여 에   에  게 가  

한다고 도해  것  실   본   니다. (中略) 그     사 습

니다.  경 한 마  울한 런  보 습니다.

 (『  개 주  』, 상, 54p) 

      私はこの自己本位という言葉を自分の手に握ってからたいへん強くなりました。彼ら何者ぞやと気概が

出ました。今まで茫然と自失していた私に、ここに立って、この道からこう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図を

してくれたものは実にこの自我本位の四字なのであります。（∼中略∼）その時私の不安はまったく消えま

した。私は軽快な心をもって陰鬱なロンドンを眺めたのです。

（『私の個人主義』, 講談社学術文庫, 136ｐ）

   본  신   겨 갔다. 에게 필 한 것   

해 상  객체가 닌 주체  것 다.  “그  신  ”에  

‘ ’=주체  등식  립 다.

  “그  신  ”  포  신탁   미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

들   말  주 (誤用)하죠. 가가 못  하거   하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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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  것  엉뚱한 해 (?) 니다. “그  신  ”  말  “그 가 얼마  단하

고 한 재 가  ”  에 . 당신  얼마  한 재 지, 얼마   재  

가지고 지  니다. 그것  곧 “그  미 한 재가 니   가진 재

다”  에 . 그  단 한 돌 도 도 개도 니다. 그   가진 간 다. 

  식  할  고, 도  단  내릴  고, 심미  에    재

다. 런 니다. 

( 우, 『개 뿌리들 02』, 산해, 25p)  

  가  상(妙相)과  “그  신  ”  진 한 미  

닫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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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一塊の土」

  a. 「一塊の土」  타미(お民)  주체

  「一塊の土」  공간  경   , 에  등  동에 한 

 통해 시골  엿볼  다. 시  타미  리  , 열  귀감

 것에  근   건 사고가 하  시  해본다. 고  통

해 건사  시골과 여 에 주 해 본다. 

  타미(お民)  주체 규  = 타미=과 =엄마= 리 등  볼  다. 

타미  어  주체

타미  과 다.

타미  생  강하다.

타미  타  사 다.

타미  열 다.

  타미  주체  개체 보다 ‘우리’  주체,  집단  주체들에   드러

다. 에  집단  주체  시 , 마 사 들에 해 비춰진 열 (烈女)  규

에  드러 다. 열  규 에  타미  여 주체  내포한다. 

주체  한 규 들  통해  립하지만, 동시에 신  규 들에 해 없  

민한다. 주체  규 들  그 에 갇  새 지만, 그 그  고  한한 규 들  하

 고 몸 림  다. 

 (『주체』, 산해,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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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  열  그 에 갇  새 지만 그 열  그  통해 신  

 한다. 여태껏 지 못했  타 (사 , 마 사 )  (認定)  그  개가

(改嫁)하지  미망 (未亡人)  삶  살게 한다.  역시 지식 (知識人)  

그 , 가  한 심  그   쓰게 하 다

그러   지하고 싶  그  어지고, 고 싶  그  견고하게 틴다. 주체  주

어진 어  것  니  규 들  하 에  없   직 다. 재 한 주체  규

하고  들,  규 들  하 에  한 주체가 지하고  리가 그 주체  체

다.  

 ( 같 , 14p,  )

  타미  烈女  그   타  들 다.  열  규  

통해  여 고 하  그  체  드러 다. 한  엄마, 리  

그 보다 그  타내  건 烈女  규 다.

그러  주체   - 리  러싸고  여집합  공간에    없  

할 에 없다. 에  주체  공감  상체  뿐만 니  한 과  겪  체

다. 주체   말해 “  OO 다”  통해 가 니  “  OO게 어 간다”  통해  

립한다. , 주체  ‘OO ’  통해  재하  것 다.  

(같 , 14p,  )

 

 [그림 ‘여집합’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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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에  많  규 들 烈女, 여 , 어 니, 리……등  재함  보고 타

미가 택한 A=烈女  한 지 A
c 공간  여 , 어 니, 리…… 등  

타미  그 Ac 공간에  다. Ac 공간에 시어 니 미(お住)가 고 타

미  리  규   시어 니 미  갈등  시 다. 타미

 주체  烈女  규  택하고   타   烈女  어 가  것 다. 

그  택  ‘  리 ’가 닌 ‘열  ’ 었다. 

  타미  ‘타  ’  타미가 살  시 에  본다.

  ‘시간  험  지평  주체  역  건짓 ’18)  간에게 주어지  

시간  간  지에 해 택 가 한 험  것  타미  烈女  규

  시 , 시간 에  택  동   에 없다. 

타미    ‘ 독’에 빠진  과 가 니었다. 다  마   등  ‘  

마’도 욱 니었다. 그 신 리   었다.  열  귀감 었다. “  건  

타미  본 ”  말  리  함께  에   도 다. 

(「  한 어리」, 사,  238p)

  리  , 열  귀감     것  시간에  다. 주체  시간  

지평 에  ‘시간  합’  통해 만 주체  립한다.19)  주체  ‘시간  합’

에 어   가지 동  합  거  그  가지  ‘생  건/틀’과 

‘사  맥 ’20)에  동  합  말하고 다. 타미  동    가지

 다 시 고 다. 미망  생계   하  그  삶과 건사 가 

 말한다. 여 에  ‘ 동 ’  극   가리  것  니  ‘

합  주체가 진  주체   없  상 ’21)  가리 다. 

18)『 주체  엇 가』, 그린비, 31p  

19) 같   38p

20) 같   39p

21) 같   39p



- 23 -

  「一塊の土」에 그 진 타미(お民)  여  강단  여  비춰진다. 

 못지  동  하고 우  동에 한 움  지 다. 동  

통해  본 그  주체  여 지 비춰진다. 타미  살게 하  건 동

고 타미  죽게 한 것 역시 동 다. 그 가 동에 그  매달릴 에 없었

  통해 그  주체  보 . 

   당시 여 에 한 사  시  통해 타미  해해 본다. 건시  

 에 드러  여 에 한 사고 다.

지 시 에    하  가  가 주 가  공  도  통

해 고한 신  리  시 다. 당시  공 에  가  내에  여  역할  

 낳고  하  태,  가  재생산    사  역할  보 하

 재 럼 규 어 었다. 그 사실  본  개  고등여 학 립  과  보  

  다, 우  쿠샤  계몽사상가  한사  마사 (中村正直)  여

에  어 니  할 필  말하고 「  동등해 한다」 고 말하고 등 상

 여  필  시사했다. 

 (金孝順,『芥川龍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  ,  譯·  )

明治時代には天皇制を 点とする家父長的な家族主義国家観が公教育という制度を通じて確固とした信念となった時代で

あった。当時の公教育では、家庭内での女性の役割は子を生んで、養育する母胎・母性として国家人力の再

生産者、或いは男性の社会的役割を補助する存在となるように規定されていた。その事実は日本の文明開化

期の高等女学校成立の過程を見れば分かる。まず、明六社の啓蒙思想家の一人中村正は、女子教育に見識を

持つ母親を養成する必要を説き、「男女娥教養ハ同等ナルベシ」(1)と述べて、初等以上の女子教育の必要

性を示唆した。

 (金孝順 ,『芥川龍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  ,  )  

  공 에  실시  여   가  재생산    사  역

할  보 하  재  었다. ‘ 가  재생산 ’  가  한 삶, ‘

 사  역할  보 하  재’   한 삶 여  했다. 여 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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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체  ‘ 식’  러질  없었다.  

1887  당시  신 리 리 리(森有礼)  ‘ 가 강  근본  에 고  근본

 여 에 다’ 고 했지만, 그   ‘한 사   , 한 사  , 한 

집   어 갈  훈도할만한 질재 ’  함에 다고 말했다. 

(金孝順,『芥川龍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  고,  譯․  )

    当時の文部大臣森有礼は「国家富強の根本は教育に在り、教育の根本は女子教育にあり」といったが、そ

の教育の目標は「人の良妻となり人の賢母となり一家を整理し子弟を薫陶するに足る気質才能」養成にある

と言った。

(金孝順 ,『芥川龍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  고,    )

  가 강  한 여  에 어 도 ‘ ’보다  편과 식에게 집  

  다. 여   들에 해 객체  고 들  한 객체 다. 

본근  신  시  리  에게   여  엿볼   것도 

 같   향  것 다.

 개 주  (   지 못하고,  ‘ 격’  갖  도 없었 ) ‘ 지 

못한 사 ’  ‘여 ’  ‘타민 ’에게  해당 지  것 었다. 에 해  다시 상  

말하겠지만, 가 말하  타 에 , 여  타민  하 계  포함 지 다. 

 개 주 , ‘ 격  ’ 공동체 사  내에 만 한 개 주 다.  

( 『내  티티  』, 학동 , 79p,  )

  타미가 개가(改嫁)하지 고 택한 미망 (未亡人)  사  첫 째 

 들 ‘ 지(廣次)  해 ’ 다.  산(遺産)   지에게 

주  함 다. 그  삶  향  ‘ ’가 닌 들에    다.  

타미가 시  지  에  지만  닌 다  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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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 에  뿌리  내린  도  듯하 다. 타미   산 에   마

 주해   ‘타  사 ’  었다. 

(「  한 어리」, 사, 231p,  )

しかし又一つには彼女の心に深い根ざしを下ろしてゐた遺伝の力もあるらしかつた。お民は不毛の山国からこ

の界隈かいわいへ移住して来た所謂いはゆる「渡りもの」の娘だつた。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39p,  )

    에  쿠타가  엿보게  ‘ (遺傳)  ’  어 니 후쿠  

狂氣가 신에게  거  움   본다.  리 트

(delicate)함 역시    어본다. ‘타 사 ’에  어 니   

해 삼  에게 었  신  경험   것  해 본다. 

 과 타 사   객체   에 없었  가 신  고 보고 

타미  타 에 한 경계  새 운 곳에 한 재  공포심  연  어본다.  



- 26 -

b. 동

  타미  지  동22)  엇  미하 가. 그  하게 하   

엇 가. 우   주체 학  사  지, 동, 역사, , 시간, 진 , 

미  등  하 다. 그  진 한 동  간  몸   계  변 시 고, 

그 변  통해  도 변 해 가  과 23) 고 말하 다. 타미  동

 신도 지 못하   변  내포하고  것 다. 

그것  곧 ‘ ’ 니다.  과 해  말하 , 트 후  든 학  한마   

학 에 .  동  간에게 가  에 가 한 것 고( 동   ‘Wirkung'

, 것  곧  없  가 하죠),  동  통해 간  보다 워지  과  역

사 거죠. 

(『주 , 갈 , 울림( 프니  학)』, 거 , 285p )

  타미   8  동  워만  편 닌타  죽 과 동시에 주어 다. 

그  주어진  동  었고 그 동  사  (認定)  어

다. 여  사   개가(改嫁)하지  몸  든 동  할  주어

다. 그  주어진  동  했지만 그 동  사 에 해 烈女  

규  해  에 보 지  억 에 갇 게 다.

타미   도 빌리지 고, 감  심거  보리   보다  에 열심 었다. 그

뿐만 니  여 에   우고, 비  에도  러 가 도 하 다. 러한 격한 

동  습    타  집 에 들  것에 한, 그  신  강한 항변 었다. 

(「  한 어리」, 사, 230p,   )

22) 茶摘み、芋を植えたり麦を刈りったり、夏には牝牛を飼い、　 雨の日でも草刈に出かけたり、お墓の穴堀

役など。( , 감  심 , 보리 , 우 , ,  등)

23) 『주 , 갈 , 울림( 프니  학)』, 거 , 2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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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에 한 그  지  경계심  엇에 한 것 . 가 신  

 가   거  ‘공포’  가에  만 했  그  ‘ 감’  

 근 에  본다. 

  ‘ ’에 한 공포심  갖고 었다. 中略그러한 감  뿐 니  에

도 어지  타   근  루  것 도 하다.  같  사고 식  뒷 하  것 , 

우   타  다  것  규 하  역학 다. 그 에 “ 린”  단어가 보여주

듯, 항상 피해  신  규 하   택하게 다. 거 에  들어  쪽 주체   

강 · 억  도  강 고 들  쪽   주체  해지고 폐

다. 

(『내  티티  』, 학동 , 41p,  )

  타미  미가 들 고  하  ‘ 릴사 ’에  에 한 공포  게  

 었 지 다. 여 에   신과 지 사  (재산  

 만 하  상 )  해 해 본다. 그 가 지 미망  삶  한 것

 통  주  억 하  사  고 싶지  에 한 항변  

본다. 

  동 과 동  살펴본 타미  주체  통해 간  엄   시

 한 여  어낼  다. 타미  죽  한 여  허 한 과 고독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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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羅生門」

  a. 「羅生門」  하 (下人)  주체

  「羅生門」  하  신  하 (下人) 다. 쇼몽  하   주어지지 

다. 하  ‘ ’  =O=하 =도 ? 도  타낼  다. 

어  주체  타내 보

 하 다.

하  하 다.

하  해고 었다.

하  갈 곳  없다 .

하  도  한다?

등  타내 볼  다. ‘ ’  가   타낼   고 사 ‘ ’  등

하지  쇼몽  하  주체  살펴보 . 

주체  살 가  한 없  겪 (‘ ’)에 한다. ‘ 處-함’  어 가에 고, 어  상

 닥쳐- 다. 사 들에 한 지각, 타 들과  만 , 특 한 사건들과  , 어  에

 공과 실 ,  게 말해 특 한 사  시 에 태어 ,(근본  볼 ) 간  태

어 ,……  가 겪 고, -함 고, 닥쳐- 다. 시간과 , 타 들과 사건들  

근본  ―― 생 하   ―― 에  겪어-감  살 -감 다. 

(『주체  엇 가』, 그린비, 37p )

  하  해고  상 , 어 죽  상 에 에 다.  -함, 엇보다도 ‘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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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미

타

하

타

사 , 마  주민 사 , 

시 건시 시
헤 시

(794-1192)

시골 (京都)

신
여

(未亡人)
신 하 (下人)

사  식

가  사 에 

한 객체

(賢母良妻)

사  식 주 계

동  
신 (女性)

동  
신 (下人)

어떻게 지낼 것 가’ 고 하  생계에 한 고민  그  생각  지 한다. 단  

가리다간 어 죽게 고 가리지 다  하  도 질  할  에 없다  사

고에 다.  -함에  하  주체  어  향할 것 가. 후 만 게  

타  사건들에 해 하  주체  변해 간다. 타미가 건시  험  시

간 에  烈女  주체  갖게 었듯  하  역시 헤  시 (794-1192)  

시간과  공간 에  루어지  사건  합에 해 주체  다. 건사

 틀  타미  하 에게  ‘주체  동 ’  갖게 한다  에  주체  

시  어본다. 타미  하  비 해보  신 에 한 동   같

   다.  

b. 주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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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에 도 말했지만 ‘주체가 진  주체   없  상 ’, 신  신 , 

사  식에 해 어 할  없  등  내포한다. 

  당  도 질  하지  어 죽 지도  상 , 귀  심 었  헤

시 에 하  신  갖  리함  통해 하  주체  어 볼  다. 

주체  개체 든 집단 든 한 개별 에  한다. 개별  동 에게  드러지게 

립하   주체  동 에  비 다. 에 주체  그 에 미 생 경쟁과 

강식  격  고 다. 

(『주체』, 산해, 26p)

  우  간  주체  어갈  핵심  들  하 가 식 고 하

다. 그  식  한 것도 고상한 것도 니  원  맥 에  생 학  

것  생 경쟁  한  한다고 하 다. 식하  가 주체가 고 

식  상   가 객체가 , 에 식  “ 냐 냐”  생

학  실  싸움  보 다. 식  주체, 식, 언어, 학, 미경, ……

등   에 근본  생  24)  보고 다.  

  생  에 한  니체에 해 게 지 고 그 에 해 체

계  개 었다고 하  쿠타가   19 에 보들 , 트린드

리,  프 , 그 ,  등  독25) 했  들   향  

에 다   듯하다. 

  생  ,  생 경쟁 , “ 냐, 냐”  싸움  하 과  통해  

그  드러 고 다.  죽  시체에  리  뽑  가  만들어 지 

 내가 어 죽  거  사고  하 에게   빼 지  신  

어 죽 다  식  하도  하고 그 식  하 에 해 가 도  하 지

24) 『주체  엇 가』, 그린비, 58-60p 내  함  

25) , 쿠타가   학  해 한 학 보  ‘ 쿠타가   연보’ , 2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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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 에게도  다  식  다리고  것 다. 생 에 한 식  하 과 

같  낮  신  주체 에  향     다.  

  우  생 경쟁과 강식  격  가진 개체  강하  강할   주체

 고 한 재   객체  다26).  주체  타 들   신  

복 시킴  립하  통사 에  보다  신 에 할  보다 주체  

삶  살 가고 낮  신  객체  다고 보 다. 

  주체  삶  살  없었  하  주 계에  주 에 해 객체   어

  해고 어 어 죽  상 에 한다.  객체   하  그러니 상

에  신  보게 지만 망  뿐 다.  객체  신  주체  돌린 

건 다  닌 생 에 한 식 다. 그 식   해  어 고 ( )

에  우  하   고 우 에 다.  같  주체  험   

다  강식  낳 다   것 다.  

26) 『주체  엇 가』, 그린비,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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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  

 1.「一塊の土」

  a.  쿠타가  도  

   1911( 지44)  사 에 「  도 (文芸と道徳)」  주  

강연  했다. 그   강연에  간  도 과 리 계   생 할  없

 말하고 도  에   사  하 다. 가 말하   

도  신  도 , 도쿠가  시  도  가리 다. 그 당시 도  

한 상  ( 신, ,    여 烈女)  만들어 여하에 

   실행가 하다고 보  식, (德義)  립 식27) 었다. 

  쿠타가  역시 내  도 「明日の道徳」  강연에  통도   하

고 다. 그  내 (明日)   다  내  니  다  시 (次の時代)  가

리 다고 말하고 다. 그  내  도  하  에 어  도 에 해 

살피고 다. 어  도  가 말한 통도 , 지  도 , 건주

 도  미한다. 그 역시 통도 에 합한 상   신, , 열  

들고 다.  쿠타가  통도 에 한 강연내  「一塊の

土」  살펴보고  한다.

건주  도   시  보  심  실  어   심  상   실

하  곤 한 도 니다 고 말하고  것  신, , 열  같  상   하  

 우고 그  에 신  시   합니다만 럼 도  에  

보  한 행  루어지  어 습니다. 

              (「明日の道徳」,ちくま文庫, 540-541ｐ, 譯 )　

27) 쓰 ,「  도 」, 상, 1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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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建主義の道徳は、今日の目から見ますと、甚だ実際を離れた、あるいは甚だ理想的に出来上っ

た、実践上困難な道徳であります。と申しますのは、忠臣孝子烈女と云うが如き、理想的の人物を

一つ目安に立てて、その典型的人物に、己れを合わせしめるに努力するのでありますが、なかなか

そう云う道徳的標準から見て、完全な行為は出来難いのであり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0ー541ｐ) 　

 

  상   실 하  곤 한 통도 에 타미  규 어지고 다. 

쿠타가  타미  미  통해 통도   담 내었다. 타미에게

 립할  없  도  상향(열 , )  그 고 타미에 한 (否定)

과 (認定)  동시에 가질 에 없  시어 니 미  통해 여  함

 담 다.   

  쿠타가  통도  많   고 에도 하고 런 도  

립하고 지   고 다. 한 통도  강 과 비함  엿보게 

한다. 신, , 열  통도  규 에 어  행동  했  경우 (恥

じ)28)  죄 값  러 만 했  쓰   강 당한 할복  29)  들

었다. 忠  도  강  루  트가 쓴 <47 닌 >에도  드러

 다.  리   담고  리   신  주  쇼  계에

 각각 다 게 해 어진다. 리에 한 행  에 하고, 신  주에 

한  쇼  에 한다. 결  할복 할 에 없     

만  본 들  마  사 고  것  없다고 말한다. 

28) 『  』   루  트  ‘  ’에  간에 해   신에 해 도 고

 습  없다. 다운 죄  가 내  죄  각에 거해 행  하  비해 다운  

  강 에 거해 행  한다.  타  비평에 한 다. 어  경우에   

강  다. -中略- 그런  가 신  마 에 그린 상  에 걸맞도  행동하  것  

미하  에 , 사 들   비행  도 다 해도 죄 식에 고민한다고 함. 

『  』, 296p,  

29) 강 당한 할복  사 체 가  하고  가 해, 살  다  사 과 얼  할  없  

에 함  게   거 고  말한다. 

 훈,「  개 주 」, 상, 1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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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없  해   쇄 고  통  해  다. 47 

닌    지 지 가 었고,  만  했다. 객들  고 간 

함   주 가 하 게  도 주 다. 

(『  』, 266~267p)

   47  닌(浪人)  리(義理)  해 , 지, 내, 동생,  등

 생하고 후에 그들  살하  것  신  생  (忠)에 다. 

럼 가 하고  통도  립과 지(지 )  쿠타가  ‘비  신

 결핍(批判的精神の欠乏)’에  고 다. 쿠타가  건사 가 , 신, 

열  우리  같   가진 간  보지 고 신(神)  신하여 태어  것

고 생각하 , (儒者)가 주 하  (堯舜)과 같  재했 지도  

에 결한 (德)  지니게 하여 후  사 들  그것( 결한 

德)30)  게 하 다고 말하고 다. 

30) 『芥川龍之介全集8』,「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2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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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움

↓

 감탄

↓

경  → 움

↓

미움

↓

함 

b.  통도  

   「一塊の土」에  드러  열 (烈女)  통도 과 재  (孝

婦)  통도  립할  없  도   담고 다. 타 (마 사 )  

열 (烈女)  비춰지  타미가 (孝婦) 지 닌지  해 하지 다.  

통도   에 고통 러워하  것  시어 니 미 뿐 다. 미  

타미  열  습과  습  동시에 지 보  재 다. 만 

한 타미  해 미  집  어만 간다. 여 에  갈등  고 타

미에 한 미  식  변   드러 다. 

 에  고마움과 감탄  타미  (貞操)  강 한 생 에 한 감

  여 가 결 도 하지 고 신    해 가  열  도  규

에  비 다. 경 에  움과 미움  어지  감  시어 니  신  

하  태도에   (不孝)  도  규  해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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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통도   심 러운 결 (いかがわしい欠点)31)  지니고 다고 

말하고 그 심 러운 결  과  가  동시에 과  

  간과하   다고 말하고 다.

  쿠타가 「明日の道徳」에  가가 원하  간상 ‘忠’   에

  고 식  에  (不孝)가    하고 다. 

 어린 시  도  에  보  건시  도  많   어  그 에 

게 마 편함  었습니다. 그 가  한  근 다  에도 습니다만,  학

시 에 니 미 지 (二宮金次郎)32)  웠습니다. 지  ,── 고 말하  

실 니다만 지  어  사 지 니다. 어 든 가 했  것  사실 니다. 그 해 

지 ,  거  짚신  삼고, 그 사   고, 럼 한 사  었다 고 

습니다. 도 지    많  고생  어도 만  훌 해질  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  것   생각해 보  님 에  지만  에

 리한 도 니다. 에  행하게도 학  과  고   가 없

습니다만 지  미하  에  거  짚신  삼 만 하  가 에 지  빠트린 

지  지  어 니  함    다고 생각합니다. -省略  

(「明日の道徳」,ちくま文庫, 540ー541ｐ, 譯 ) 

私の子供時代の道徳は今から見れば、 建時代の道徳は沢山に残って居りまして、そのそのために尠からざる迷惑をしたの

であります。そのもっとも著しい例は、 近ほかの物にも書きましたが、私は 学校の時代に、二宮金次郎を教えられまし

た。金次郎のおやじ、──おやじと っては失礼でありますが、お父さんはいかなる人か分からない。とにかく貧乏であっ

た事は事実であります。それがために金次郎は、田を植えたり草鞋を作ったりして、その間に本をよんでああ云う偉い人に

なったと教えられました。私共も金次郎の轍を履んで、いかなる難 辛苦しても、本さえ読めば偉くなる事も思いましたが、

しかしあれは今日 えると、親のためには甚だ都合が好くて、子供のためには都合が悪い道徳であります。今日は不幸

にして 学校の教科書を失って、読む機会がありませぬが、金次郎を讚美する前に、田を植えたり草鞋を作ったりしなけ

ればならぬ家庭に、金次郎を陥れた、金次郎の父並に母に憤慨を感ずるだろうと思います。 -省略

31) 夏目漱石　,『私の個人主義　』,文芸は道徳,　講談社学習文庫,　99ｐ

‘いかがわしい’  사  미  

1. 심 럽다. 상 다. 믿 직하지 다. 체    없다

2. 하다. 상 지 다. 하다. 

32) 二宮尊徳（1787～1856）。에도말  독 가(篤農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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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0ー541ｐ)

   주경 독(晝耕夜讀)하여 독 가(篤農家, )가  쿠   

쿠에 어  가  가  에  매우   

다  사실에 한 간과   말하고 다. 가에 한 간,  ‘忠’  

도  가 에 어   시  가  (利己)  (不孝)  

계  볼  다.  

  쿠타가  「侏儒の言葉」에 도 ‘니 미  쿠’  짧  경  쓰고 

다. 

그 다고  해도 지 (立志傳)  쿠에게   신에 당연  그 에게  

  다. 그들   에 도 도움  주지 다. 니,  그들   

것  해 에 없었  도다. -中略- 우리  쿠 럼 연한  어  한다.  

그들  주 에 경탄에 가 운 감  다. 

( 『 쟁 가 하 말』, 시학사, 41-42p,  )

けれどもこの立志譚は尊徳に名誉を与える代りに、当然尊徳の両親には不名誉を与える物語であ

る。彼等は尊徳の教育に寸毫の便宜をも与えなかった。いや、寧ろ与えたものは障碍ばかりだった

位である。-中略-  我我少年は尊徳のように勇猛の志を養わなければならぬ。わたしは彼等の利己

主義に驚嘆に近いものを感じている。 

(「侏儒の言葉」, ちくま文庫,　182-183p,  )

  쿠타가  통도  강  주 (利己主義)  보고 다. 러한 

 쿠타가  사 에 한다. 쿠타가  신  동  고  해 

타미에게 없  릴사  하  미   간  그린다. 그러

 니 미  쿠   같  에  도  격  달  질  다. 

타미  열  시  보  타 (사 , 마 주민)  시어 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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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가사 과 리에게   시한다  에  그들   간

 것  말하고 다.  지극  사 한 타미  에 한 많  사

들   통도  갖  과  말하고 다.

에  그  신  도 거  빤  없었다. 

어   통   지 , 어   겨 말리  것  어 , 그리고  어  

 가 린 것도 몰 , 그 마다 미  질  드  타미에게 비  말  리

 듣  쑤 다.  

미  마 내 사 한 것 에 타미  심한 말싸움  다. 사 하다  것  타미가 

 감  미가 었다든가 하  었다.  

( 식,「  한 어리」, 사, 233p, 237p, 241p )

この頃ではもう彼女自身の腰巻さえ滅多に洗ったことはなかった。

或時は風呂を焚かなかつた為に、或時は籾を干し忘れた為に、或時は牛の放れた為に、お住はいつ

も気の強いお民に当てこすりや小言を云われ勝ちだった。が、彼女は言葉も返さず、ぢっと苦しみ

に堪えつづけた。

こう云ふ小事件のあった翌晩、お住はとうとうちょっとしたことから、お民とも烈しいいさかひを

した。ちょっとしたこととはお民の食う藷をお住の食ったとか云うことだけだった。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41p, 245p, 249p  )

  사  미  고통  과하고 한 개  행복보다 사  식  고취시킬 

  열  강 했다. 지가 학 에  돌  할 니에게 “할 니, 우리 엄

마 훌 한 사 ?”(おばあさん。おらのお母さんはうんと人かい？)  질  

통해 학  도 에 지  타미  에 미가  도 

사   다. 통도  에 질린 미   그것  말해주

고 다. 

미  우  당 하 다. 마  학  생에게 그런 말도   거짓말  우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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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실  미에게  만   사건  없었다. 그러  간  당  후에 

 에 싸  미  생  럼 타미  비 하  시 했다. 

“그럼 거짓말 지. 새빨간 거짓말 .  엄마  사  말 . 에 만 하  주 에  

에  훌  보 지만 마   사 . 할미만  고 질  고 해 ……,” 

( 식, 「  한 어리」, 사, 239-240p)

お住はまず狼狽らうばいした。孫さえ学校の先生などにそんな大嘘を教えられている、――実際お住にはこのくらい意外な出来

事はないのだった。が、一瞬の狼狽の後、発作的の怒に襲われたお住は別人のようにお民を罵しり出した。

「おお、嘘だとも、嘘の皮だわ。お前のお母さんと云う人はな、外でばっか働くせえに、人前は偉く好いけんど

な、心はうんと悪な人だわ。おばあさんばっか追ひ廻してな、気ばっか無暗と強くってな、……」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48ｐ)

  쿠타가  통도  통해 간   보고 다. 도  하  상

(理想)  닌 행 에 해 드러  것  생각해 보  한다. 그 행 가 

간  에  통도  할  없 도 식하여  한다.

  가 말한 (純一無雜)  상태, 함  없다  도  상(理想)  

그 도  행 가 ‘神’  닌 ‘ 간’  각에 해 변하게 다.   

  『한 』에   질  질   에  겐  도  드

러 다.  과연 내가  질  에 계  해  하 가  고 

다. 건 럼 취 었  시  억    매몰 게 뿌리쳐도 

 듯하지만 간  도리상 겐  그러지 못한다. 도  한 한 것

 그걸 행한 간 역시 한 재 여  하겠지만 간  한 재33)

, 겐  역시 도 (道義的, 식상)  질   하지만 마 에 어  

에 한  도  그가 한 간  시사한다. 

33) ‘ 간  한 동  닙니다.’  훈,「  도 」, 상, 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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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하  겐 가 시마다  리  만  후 공 한 단  내리게 

하지   하여 생  움  간  감 에 게 우    그  

에 할 에 없  보여주고 다.

“신  닌 상  공 할  없지.”　

-省略-

“신  닌 상 도 한계가 어.”

( ,『한 』, 학동 , 261p)

「神でない以上公平は保てない」　

-省略-

「神でない以上辛抱だってし切れない」

（夏目漱石,『道草』, 新潮文庫, 273ｐ, 274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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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羅生門」

 a. 도 , 티 탈리 , 마

 

  「羅生門」  하  주 에게 해고  후 쇼몽 에  비가 그  다

리고 다.  하  티 탈리  극 시   비  하  

들고 다. 

  한 비  어 경 사에  껴지  담한 실   간  도  

감에 어  어 움  타낸다. 하  한 삶과 심  마에  도  

단  어 게 하  것  티 탈리 34) 에  보고 ‘ 행한 우리들  언  

티 탈리 에 우 다(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  

쿠타가  말   티 탈리 과 도  계  살펴본다. 

하  지진과  , 근(饑饉)  폐한 에 다. 쇼몽  그

한 사  하  한 막막한 실  게 한다. 

 

그러  폐한 틈  타  여우  리가  살고 도  어 살 다. 마 내  연고 가 

없  시체   에다 갖다 리  습 마  생 게 었다. -中略- 욱  지   하  

에 겋게 탈  그것들   뿌린 것 럼 하게 보 다.  마귀  다 (門

樓) 에 린 시체  쪼 러  것 다. 　　

　(「 쇼몽」, 우사, 10p)

するとその荒れ果てたのをよい事にして、狐狸が棲む。盗人が棲む。とうとうしまいには、引取り

手のない死人を、この門へ持って来て、棄てて行くと云う習慣さえ出来た。-中略- ことに門の上

34) 신 에 재   고  에 간  말  생각해보  간  고통, 간  슬픔  쓴 

거리 니다만 실  쓰여   생각하고    주 공  고통과 슬픔   간

지  경우가 많다, 것  가    말하  것  니다.   간 지 

림 지   없  것  한다  것 니다만, 그게 니고 간  것   동  주 공

  가 많다. 같  행한 우리들  언  티 탈리 에 우 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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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空が、夕焼けであかくなる時には、それが胡麻をまいたようにはっきり見えた。鴉は、勿論、門

の上にある死人の肉を、啄みに来る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3p　)

  2~3  동   재 과  폐한 태 에 하  역시 지게 다. 

주 에게 해고  하  쇼몽 에  비가 그  다리 ,  비  하

 쇼몽에 고립시   다. 

그러므  ‘사 가 비가 그  다리고 었다’고 하 보다 ‘비에 갇  사 가 갈 곳  

없어   었다’고 하  것  맞겠다. 게다가 그  하  도  헤 (平安朝)  사

 사  티 탈리 에  향  주었다. 신시(申時)후   내리  시 한 비

 직도 갤 미가 보 지 다. 

　(「 쇼몽」, 우사, 10p)

 だから「下人が雨やみを待っていた」と云うよりも「雨にふりこめられた下人が、行き所がなく

て、途方にくれていた」と云う方が、適当である。その上、今日の空模様も少からず、この平安朝

の下人の Sentimentalisme に影響した。申の刻下りからふり出した雨は、いまだに上るけしきが

ない。

(「羅生門」, ちくま文庫, 54p　)

  

  비  해 쇼몽에 고립  하  신  해고  상 과 폐한 에  

 신  삶에 해 생각하게 다. 하  고립  상 (극한상 )과 티 탈

리  에  하  택할 단  향  해 볼  다.  

간 고 하   심  티 탈한 동 니다. 본  티 탈리 (sentimentalism)  - 

본어  하  감상주 (感傷主義)죠 - 그 감상주  비  신과  립할 가 없  것 니



- 43 -

하  마

도 질  할  에 없다
어  담  닥에 쓰러  

죽 다 

다. -中略- 그 다  비  신  각 에  생겨   도   개 주  도  할

지 도  우리들  티 탈리  해  비  향  하지  거 고  

단 할  없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ｐ, 譯·  )

人間という者は甚だセンチメンタルな動物であります。本来センチメンタリズムは、─　 日本語に

すれば感傷主義ですね。─ その感傷主義は批判的精神とは両立しない筈であります。─中略─　す

ると批判的精神の覚醒から生まれた今日の道徳あるいは個人主義の道徳といえども、この吾々のセ

ンチメンタリズムのために、頗る無批判的な方向へ発展しないとは限りません。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ｐ）

 

  하  ‘ 어죽 냐, 도 질  하 냐’  마  상   폐함, 시체  

쪼 러  마귀, 가 그리울 도  , 어  등  하  감 과 맞

리게  상 다.

   행  하지  신  죽   다  극단  상  하 에게 하

 단  갖게 하고,  단  간  가  할 도  향과  경우  

등 한다. 

그러     실  개 럼 지게 마 다. 그러니 가리지 다  ― 하  생각

 같   없  맴돌  에 마 내  에 마주쳤다. 그러   ‘ 다 ’  리 

시간  지 도 ‘ 다 ’ 었다. 하  단  가리지 겠다  것  하 도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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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해  마  그 에  ‘도 질  할  에 없다’  것  극  

할  내지 못하고  것 다.   

(「 쇼몽」, 우사, 11p)

そうして、この門の上へ持って来て、犬のように棄てられてしまうばかりである。選ばないとすれ

ば――下人の考えは、何度も同じ道を低徊した揚句に、やっとこの局所へ逢着した。しかしこの「す

れば」は、いつまでたっても、結局「すれば」であった。下人は、手段を選ばないという事を肯定

しながらも、この「すれば」のかたをつけるために、当然、その後に来る可き「盗人になるよりほ

かに仕方がない」と云う事を、積極的に肯定するだけの、勇気が出ずにいた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5p　)

  

  하  도 질  단  삶(생계)  지  건  하지만 하  ‘

다 ’  건  한다  것35)과, 도 질  단 체가 하  삶  

만  에  한 ‘ 건  없  어  행동  그 체  직한’ 

언 과    다. 트  언 만  도   보  

에 하  신에게 내린  도  지  해 본다.

어죽지     도 질  해 한다

     건                 단

  하  도 질  단(手段)사 에  갈등하고 그 단   ‘도 질’ 여  

하  지에 한 당 (當爲性)   하  통해 쿠타가  간 내 에 

 말  지  보여 다. 하  죽  시체에  리  뽑   보고 

갖  에 한 감  하  도   생각해 본다.

35) 트  건  하지  언 만  도     다고 주 한다. 

『  엇 가 』, 사, 1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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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함께  에 한 격 한 심   싹 갔다, - 니  에 해 고 하

 어폐가 지 다. 리 든 (惡)에 한 감  매 간 강도  해 간 것 다. 

 가가  하 에게    그가 생각하  어 죽 냐 도 질  하 냐 하  

 새  집어 낸다  마 하   거리 도 없  어 죽  쪽  택했  것 다. 그만

  사  에 한 심  가 마루에   럼 운 게 타 고 

었  것 다.  

(「 쇼몽」, 우사, 13p,  )

そそうして、それと同時に、この老婆に対するはげしい憎悪が、少しずつ動いて来た。――いや、こ

の老婆に対すると云っては、語弊があるかも知れない。むしろ、あらゆる悪に対する反感が、一分

毎に強さを増して来たのである。この時、誰かがこの下人に、さっき門の下でこの男が考えてい

た、饑死をするか盗人になるかと云う問題を、改めて持出したら、恐らく下人は、何の未練もな

く、饑死を選んだ事であろう。それほど、この男の悪を憎む心は、老婆の床に挿した松の木片のよ

うに、勢いよく燃え上り出していた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7-58p,  )

  하  가  죽  사  리  뽑 지 그것  (善惡)  어 쪽

 해 해  할지 합리  지 못한다. 간  고통과 슬픔  하   빗

어 쿠타가   같  말한다.

 말에 타 고 할  쪽에  뛰어 타 고 하  쪽  지 가 리고 쪽에  뛰어 

타 고 하  쪽  가  언   지 쳐 리게 , 튼  어

리  것 니다.  간  곳  원  탈  없  것 지도 니다. (中略)  티

리  어  도 에 향  다. 그러  가 도도  그것에 우 어 극단  

 달린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  )

 かように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丁度馬に乗ろうとする時に、右から飛



- 46 -

 움(恐る恐る）

↓

 심(強い感情）

↓

심(激しい憎悪）

↓

심과 만 감(得意と満足）

↓

(侮蔑）

び乗れば飛び過ぎ、左から飛び乗れば右へ飛び過ぎ、何時の鞍を飛び越えてしまうようにとかく中正を失う

のです。あるいは人間と云う者は永久に乗れないかも分かりません。─中略─　このセンチメンタリズムが

或道徳的観方に加えられる。そうすると時勢が滔々として、それに動かされて極端な方向に走る。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 )

  쿠타가  간  복 미 한 감  동  주 공에 해   드러 다

고 말하고 동  주 공   어 린 상태, 감 ( 티 탈)  상태  

간  도 에도 향   말하고 다.   만  하  감  빠

게 변한다. 

  쿠타가  「明日の道徳」에  학    들고 다. 

 트  심  에  갖 다, 도 우리들  리  태도에  행복  

 하고  생각할  없다. 그러한 것  리  것  간 지  듯한  든

다.  사   말  하  것  하가 에 지 개 주  도  에 쓸

리고 다  거 고 생각합니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p, 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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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체에  리  뽑  에 

없다.
어 죽 다

僕はカントの良心の絶対命令に疑問を持つ、どうも吾々の倫理的の態度から、幸福とか快楽を除い

ては考えられない。そう云う事を捨てる事は人間的で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この人さえこの言の

ある事は、滔々として天下が今日まで、個人主義の道徳の潮流に押流されている証拠ではないかと

思い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p)

  트  비  업  쓴 36), 후지  우 쿠 도 트

 심  에  갖 다  것  통해 쿠타가  지  어 움

 말하고 간  감  동  강 하고 다. 쿠타가  니 미  

쿠   통해 통도    하 도 개 주  도  역시 비

    것  하고 다.  다  마 상   통해 

쿠타가  간  비  사고  단  보여 다.  

   신  행  합리 하  해 죽  시체들에게  ‘도  결함’  

지운다. 하  도 질에 한 단  당   과  하  도  어

낼   었다  가 죽  시체들에게 도  결함    

( 간)  험  도 다. 

36) 「明日の道徳」549p 트  업  쓴  동경 학  학과  업한 후지  우

쿠(藤岡藏六）  .  같   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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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지, 죽  사  리  뽑  것  다고 할  없다. 하지만 여   시체들

  그만한 것  당해도 싼 사 들 .  내가 리  뽑  계집  말하 , 

  쯤  막내  말린 것  마  생 고 하  -中略- 그러니 지  내가 한 도 

  생각지 다.

 (「 쇼몽」, 우사, 15p,  )

 「成程な、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云う事は、何ぼう悪い事かも知れぬ。じゃが、ここにいる死人ど

もは、皆、そのくらいな事を、されてもいい人間ばかりだぞよ。現在、わしが今、髪を抜いた女な

どはな、蛇を四寸ばかりずつに切って干したのを、干魚だと云うて、--されば、今また、わしのし

ていた事も悪い事とは思わぬぞよ。

(「羅生門」, ちくま文庫, 60p　)

   사고  하 에게 도 질에 한 단  당  공한다. 그러  

  가득  다.  하  내린 도   가 살 해 내

린 합리 ,  합리  한 도 질  단  당    낳

다. 쿠타가  런 도  단  에  동  어내고 다.

 

본  재  도  상태  복 한,  한 것  실하다. 뿐만 니   돌 에 간 

본  가지고  티 탈리  각각 해  지 지 별하지 못할 도  없  

상태  에 도 당연한 것 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8p, 譯 )

日本の現在の道徳は状態は複雑な、またかなり混沌たるもののある事は明であります。のみならず

この渦巻へ人間本来有って居る、センチメンタリズムが各々加わって、敵とも味方とも分からない

くらい、真赤になってやって居りますから、混乱もまた非常なものである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8p)

  쇼몽  간  가지고  도  주어진 상 과 간 본연  본 (감 )

에 해 우  간  복  마 상  없  마주 할 에 없

 말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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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鼻」

 a. (승 )  도

   신  승  에 맞춰 ‘승  리 ’  심  살펴보고  한다.  

  에 사  사 들  가   보고 ' 가  가지고  도 

그  내가 겠다  여 가 없 리 '( 우사 64p)  (俗人)  닌 것  다행

고 말하고 다. 에 「鼻」에  (帶妻)37)   등 하  

(帶妻)  살피  에  본  님   다 과 같다.

① 님  들  태어  사 , ②  공 하고, ③삭 하 , ④  고, ⑤가사 등 승

 복  하고  승 가 어, ⑥ 에  살 , ⑦ 식  비 하여 (法事)  하  

사 38)

  본  에  님  결  지 어  에 본 님  결  다

 가에  과 비  지가   말하고 다.

  승 가  님  하신 규 ,  계   그것  지  하

 계 (受戒儀禮)   비  승 가 다고 한다.  식 승  비

가 지  할 계  250계(여  348계)가 다. (不淫, 행  하지 

 )· 상생(不殺生, 사  죽 지 )· 도(不偸盜, 도 질 하지 )· 

망어(不妄語, ‘  달 다’고 언 담하지 )   항  하  것  

(波羅夷)죄 고 해  승단   계 다. 그러므  승 에게 

식  다  것 체가 승  그만 어  할 한 계 행  것  보고 

다. 

37) 『芥川龍之介全集8』,「鼻」, ちくま文庫、64ｐ 

38) 마  겐지  譯, 『  보  본 사』,동 학  ,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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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俗

  「鼻」에  (池の尾の町の者、  마 사 들)과 승  에게 어 

‘俗’  미   다 게 들  것    다. 

에 사  사 들  런  달고   내공  해  내공  (俗人)  닌 

것  다행 고 말한다. 가  가지고  도 그  내가 겠다  여 가 없 리

고 생각하  다.  

                                                 (「鼻」, 우사, 18ｐ,  ) 

池の尾の町の者は、こう云う鼻をしている禅智内供のために、内供の俗でない事を仕合せだと云っ

た。あの鼻では誰も妻になる女があるま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

(「鼻」, ちくま文庫, 64ｐ  ) 

  원 에   사 들  말하  ‘ (俗)’  ‘승 가 닌 , (僧でな

い一般人。俗人。) 다. 그러  그 다 에  내공  심  하  에  

내공  심  (帶妻)  같  결과  사실  우  해   하게 어 

었  것 다. 그  내공  극  극   훼  심  복하 고 시도

했다. 

(「鼻」, 우사, 18ｐ,  ) 

内供の自尊心は、妻帯と云うような結果的な事実に左右されるためには、余りにデリケイトに出来

ていたのである。そこで内供は、積極的にも消極的にも、この自尊心の毀損（きそん）を恢復（か

いふく）しようと試みた。

(「鼻」, ちくま文庫、64ｐ  ) 

   사 들  말한 ‘俗’  미   (帶妻)  들 다.  통

해 승   과  하지 고  해 본다. 내  식  

 승  (俗人)과 같  보고 상  결 하지  승  재,  

신  재  게 식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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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  )

승

(새 운 운동에 해 어 )

(空海, 774-835)) 시 사 (最澄, 767-822)

 X 결 O

 행  통해 

한  경지에 

( 승)

생들   한 보살사상 

시

(보살승)

진언
가마쿠  

신
태

계   지  행 계 계  경시

?
경  신 들  지역  들  

시주한 지 

식에 하지 식에 함

-결 하게  경

  본  님들  결 하게  계 학  경에  에  든『사 』에 

한 계  하지 말  운동  었다.  태  시한 사 (最澄)  주

, 승 에  승계   하  승계   가 없다고 하여 

『사 』  계하지  독  계단  건 했다39)고 말하고 다. 

                               

【 본  비 】40)

   통해  승 쪽에 가 운 승    다. 

39) 마  겐지  譯, 『  보  본 사』, 동 학  , 17p

40)  마  겐지  고  함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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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官僧)

   승 었다. 승   허가  필  하고 승들  가에 한 

 한  에게 었다.  ,   가시 가에 한 허

가  하고 었고 가 망  시경(詩經) 고 해  경  시험  러  

했다. 시경에  경과 승 경  과 훈    지 학에 통

한지 등  트  했다. 

- 승 다움

플  사  특징짓  한 가 ~‘다움’  개 니다. 지다움, 생다움, 여

다움...... 런 것들 죠. 플 에게 ‘arete’  곧 ‘~다움’  

( 우,『개 뿌리들2』, 산해,141p)

  승  에게 가  한  승 다움, 지  겸비한 내공 승다움

다.   승 답지  습  그림  승   드러내고 다.

 가 짧 지고 싶다  망  드러내   망  담당하  계  플

 생산 계  하고 다. 승    담당하  계 므  

지도 계  어 한다고 생각했   에 한 망  드러내   

德에  게 어   게 한다.

플 에게    가지  재해 . 하체에 하고  고 마시  것,  

것,  망  우  것 등  주재하  ‘ 망(epithymia)’  고,  - 中略 - 리에 하고 

 지  삶  주재하  ‘ (logos)’  습니다. 그리고 망  담당하  계  생산  

계 고, 개 내지 , 지  담당하  계  사 계 고,  담당하  계  지

도  계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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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개 뿌리들2』, 산해,142p)

   그 다   담당하  지도  계    엇 가. 망  담당하

 생산 계   고, 사계   다.  담당하  지도

 계   지 (sophia) 다. 가 가  하   지  것 다. 

지 (知德)  겸비한 내공 승     드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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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쿠타가 「鼻」,「一塊の土」,「羅生門」   가진 ( 마)  주체

 도  개  하여 보 다. 

  간  삶  ‘ ’  러싸고 어지   ‘ ’에  어   없  우리 간  

습  「鼻」   통해 살펴보 다.

   고민( 민)  가   근원  “  타  가 지 못함”  보 다. 

 ‘ 가  ‘ ’  하  보다  함   한 식  만

들지 못하고  타  식하  한 ‘ ’  만들게 다. 

  ‘ 지  ’에 한 망  지   신보다   우 에 

 생한다. 지   에게 망  상 고 해  할 상 다. 

신  지  가 니   열등감  가 만 하  재가 다.  

 열등감  가 학에  식한 주체  본 (自己本位)   통

해,  내  티티  갖게   비 하  보 다.

    주  타 들  하지만 가 게  것  그  고통

 다시 고통에 빠트리고 싶어 하  그런 타 들  마  닌 사미(沙彌)시

 ‘   한 신  고통’에 도 신경  쓰지 다  타  식  

말하고 다.  주 가 다시 어진 그   고 상 한 마  

들 게 하  것   다. 간   태도  심  그에게 

감과 고립감  주지만 한편   달   보다   편 하게 

할 것 다. 간  사실상 타  고민에  심  갖지 다.  원  

 주 (傍觀主義)  말  에  보 다.  상  

 ‘그  신  ’에 내포  진 한 미   원   보 다.

  「一塊の土」  타미  리  ,  열  귀감  것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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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사고가 하  시  해보고 건사  시골, 건사  

여 에 주 해 보 다. 타미가 재한 시간, 시 에  동  고 동  

 시간  동  합  거  그  가지  ‘생  건/틀’과 ‘사  

맥 ’에  동  합 다. 미망  생계   하  그  삶과 건

사 가 동  합  담고 다. 여 에  ‘ 동 ’  극   가리

 것  니  ‘ 합  주체가 진  주체   없  상 ’ 었다. 

  타미  지  동  통해   어 보 고 그 에 해 烈女  

규  해  에 보 지  억  한 어 보 다. 미가 들 고  하

 ‘ 릴사 ’에  에 한 공포  보고 타미  지 사  (재산  

 만 하  상 )  해 해 보 다. 그 가 지 미망  삶  

한 것  통  주  억 하  사  고 싶지  에 한 항

변  해 하 다. 간  엄   시  한 여 ( 타미)  죽  통

해 간 재  허 한 과 고독  어 보 다.

   없 「羅生門」  하 (下人)  통해 신 에 한 동  고 당  도

질  하지  어 죽 지도  상 , 귀  심 었  헤 시 에 하

 신  갖  리함  통해 하  주체  어보 다.

  식에 한 주체  해  통해 생   살펴보 다. 생  ,  생

경쟁 , “ 냐, 냐”  싸움  하 과  통해  그  드러났  

생 에 한 식  하 과 같  낮  신  주체 에  향     

었다.  

   주체  타 들  신  복 시킴  립하  통사 에  보다 

 신 에 할  보다 주체  삶  살 가고 낮  신  객체   

 었다. 

  「一塊の土」  타미  미  통해 통도   살펴보 고 그 

 하  열  , 과  등  들었다. 가에 한 간,  ‘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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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 에 어   시  가  (利己)  (不孝)

 계  볼  었고 통도   었다.

  「羅生門」  하  한 삶과 심  마에  도  단  어럽게 하  

것  티 탈리 에  보고 ‘ 행한 우리들  언  티 탈리 에 우

다(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  쿠타가  말  

 티 탈리 과 도  계  살펴보 다.

  간에게 어 마  상  언  어  복   고  마  상

 욱 어 게 하  것  티 탈리  해 하 다. 

  「鼻」   신  승  에 맞춰 ‘승  리 ’  심  살펴보

다.

 승  에게 어 ‘俗’  미  승(官僧)  건  통해 지도  계  

 (德)  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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